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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on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노지영* 김은재**

JI YEONG NO*,  EUN JAE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인지적 유연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습 스트레스와 주

관적 행복감 간의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시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186명이

다. 자료수집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인지적 유연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academic stress, subjective happiness, and 
cognitive flexibility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between 
learning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186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J City.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October 4 to October 23, 2023,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and it was found that cognitive flexibil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that can reduce 
academic stress and increase cognitiv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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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정체성 확립,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등학생과는 다른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보다넓은 역할을 요구받게 되면서 대

학생들은 미래의 대한 불안감, 학업, 외로움, 취업 등으

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면서 과중한 학습량을 감당해야하고, 간

호사 국가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높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2]. 간호대학생은 일반 타과 대학생에

비해 학업문제, 학업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높았고[3],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신체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실패감,

좌절, 긴장,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작용하게 되어 대

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4].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울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5],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저하를 초래[6]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행복감은 개인이 삶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자 긍정적

인 정서 상태로 건강행위, 건강한 정신건강,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개인의 기능 향상 등과 관련되어 있다[7].

행복한 사람은 자기조절을 더 잘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기술이 좋고,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몰입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행복은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직업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

고 업무수행을 극대화시키며, 개인의 잠재성을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9].간호사의 행복감은 자신의 건강과 안

녕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해 요구되는 인간중심 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10]. 간호전문직에서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간호사

가 환자와 끊임없이 직접접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환

자는 이타적이고 친절하며 활기찬 간호사를 필요로 하

며, 이러한 간호사의 자질이 행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11]. 또한 행복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는 긍정적이고 활

기찬 간호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12].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하

는 것은 학교적응[13]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14]. 주관적 행복감은 간호사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역량인 인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5]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사고[16] 자아탄력성과 전

공만족도[17]등이 밝혀졌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6]. 학업 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행복감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간호대학생

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은 환경 자극이 변화하는데 맞춰 인지

적인 틀을 적응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킨다[18]. 인지적 유연성

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

고,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8].

반대로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우울, 무력감 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인지적 유연성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사

고를 대체하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결과로 인지적 유연성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인 주관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간호대학생의주관적행복감을저해하

는 위험으로서 학업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

적 행복감을 설명할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유연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주

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 간

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

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

성,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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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

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

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효

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학생으로, 본 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연구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적합한 표본

의크기를구하기위하여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0.95로 설정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계산하였

을 때 166명으로 나타났다.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95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8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방법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참

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강제성이 없으며, 원하지

않을경우 언제든지 참여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문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오로지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되고, 그 결과물은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

으며, 연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은 보안 및 익명성

이 유지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로 처리하였으며,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사용하

여 보완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자료는 3년간 잠금장치

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서류는 파

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삭

제하여 영구히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기보고서 설문지로 자

료수집 하였다. J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게 연구참여에 대한 모집문건을 제공하였으며, 연구참

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

구보조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후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 응답

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4. 연구 도구

1)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21]이

개발하고, Shin & Yoo[22]이 번안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소진(exhaustion) 5문항, 냉소주의(cynicism)

4문항, 효능감 감소(professional efficacy) 6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것을의

미한다. Shin 과Yoo[22]의 연구에서Cronbach’s α는 .87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Dennis & Vander

Wal[18]이 개발하고, Heo[20]가 번안한 인지적 유연성

척도(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안 12문항과 통제 8문항으로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Heo[20]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23]가 개발하고, Lim[24]이 번안한 주관적 행복

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24]]의 연구에서 Cron

bach's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실수와백분율로구하였다.

2)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및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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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제 변수 간의 차이

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

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 과 Kenny[25]의 매개검증과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153명(82.3%)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42명(22.6%), 2학년 46명

(24.7%), 3학년은 51명(27.4%), 4학년은 47명(25.3%)이

었다. 종교는 “무”가 109명(58.6%)으로 많았으며, 거주

형태는 “자가”가 102명(54.8%)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은 3.5점 이상이 107명(57.5%)으로 많았다. 전공만족도

는 “만족”이 87명(46.8%),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음”이

91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6)

2.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2.76±0.59점,

인지적 유연성 4.51±0.92점,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4.83±1.02점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의 정도 (N=186)
Table 2. The subject's level of academic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N=18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는

주관적 건강상태(F=4.761,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주관적 건강상

태가 “나쁨”이 “좋음”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적 유연성의 차이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 건강상태(F=9.76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주관적 건강상

태는 “좋음”이 “나쁨”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

연성,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N=186)

Table 3.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Variables M±SD Min Max

학업 스트레스 2.76±0.59 1.4 4.00

인지적 유연성 4.51±0.92 2.35 6.40

주관적 행복감 4.83±1.02 2.25 7.00

구분 N %

성별
남 33 17.7

여 153 82.3

학년

1학년 42 22.6

2학년 46 24.7

3학년 51 27.4

4학년 47 25.3

종교
유 77 41.4

무 109 58.6

거주

형태

자가 102 54.8

자취 62 33.4

기숙사 22 11.8

성적
3.5점 미만 79 42.5

3.5점 이상 107 57.5

전공

만족도

만족 87 46.8

보통 78 41.9

불만족 21 11.3

건강

상태

좋다 91 48.9

보통 71 38.2

나쁘다 2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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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2.89±0.53 1.373

(.171)

4.58±0.89 0.519

(.604)

5.08±0.90 1.540

(.125)여 2.74±0.60 4.49±0.92 4.78±1.03

학년

1학년 2.69±0.54
0.373

(.773)

4.63±0.92
1.777

(.153)

5.07±1.13
1.990

(.117)
2학년 2.80±0.63 4.32±0.89 4.58±1.08
3학년 2.75±0.57 4.68±0.99 4.93±0.91
4학년 2.81±0.61 4.39±0.82 4.76±0.92

종교
유 2.70±0.57 -1.224

(.223)

4.48±0.88 -0.371

(.708)

4.70±1.01 -1.518

(.131)무 2.81±0.60 4.53±0.94 4.93±1.01

거주형태
자가 2.80±0.55

0.370

(.691)

4.53±0.90
0.191

(.826)

4.85±0.91
0.771

(.464)
자취 2.74±0.62 4.45±0.90 4.72±1.15
기숙사 2.69±0.68 4.54±1.05 5.03±1.08

성적
3.5점미만 2.79±0.58 0.549

(.584)

4.44±0.95 -0.869

(.386)

4.80±1.01 -0.369

(.712)3.5점이상 2.74±0.60 4.56±0.89 4.85±1.02

전공만족도
만족 2.74±0.64

0.762

(.468)

4.52±0.97
1.035

(.357)

4.92±1.08
0.645

(.526)
보통 2.75±0.55 4.56±0.89 4.77±0.98
불만족 2.90±0.48 4.24±0.75 4.69±0.8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a 2.63±0.60 4.761

(.010)

a<c

4.67±0.92
2.757

(.066)

5.15±0.96 9.766

(.000)

a>b,c

보통b 2.86±0.56 4.37±0.86 4.57±0.97

나쁨c 2.96±0.52 4.31±0.97 4.39±1.02

4.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

관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

연성,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 변

수들 간에는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은 학업 스트레스과 부적 상관관계(r=-.315,

p<.001), 인지적 유연성과 정적 상관관계(r=.372,

p<.001)를 보였다.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유연성은 부적 상관관계(r=-.502, p<.001).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표 4. 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과의 관계 (N=186)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academic str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N=186)

5.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25]의 3단계 회귀분석과 Sobel test

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

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Table 5).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

가 매개변수인 인지적 유연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지

적 유연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02,

p<.001). 2단계로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가 종속변

수인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15, 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인지적

유연성을 동시에 종속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에 회귀한

결과, 독립변수인 학업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

개변수인 인지적 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285, p<.001). 이때주관적행복감에 대한학업스트레

스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감소하

여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학습 스트레스와 인지적 유연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 스트레스가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2

단계: β=-.315, 3단계: β=-.172). Table 4와 같이 대상자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
학업

스트레스
1

인지적

유연성

-.502

(.000)
1

주관적

행복감

-.315

(.000)

.372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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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인지적 유

연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Sobel test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Z 점수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aron과

Kenny[25]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는 Z 값이 -3.29(p<.001)으로 유의하였다.

표 5. 대상자의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에서 인지적 유
연성 매개효과 (N=186)
Table 5. Cognitive flexibility mediating effect on subjects'
academic stress and subjective happiness (N=186)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

복감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76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ang[26]의 연구에서도 2.61점으로 유사한 결과

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 Kim

[27], 대학생활적응 Jang[2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

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업 스트

레스는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Kim

[27]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군이 건강상

태가 좋은 군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학업 스트레

스가 높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건

강상태가 나쁜 학생을 위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지적 유연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Hong과 Kang 그리고 Kim의

결과[28]에서 7점 만점에 4.85점으로 나와 본 연구대상

자의 인지적 유연성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Hong,

Kang 그리고 Kim[28]의 연구의 대상자가 4년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었기 때

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의 인지적 유연성을 타 학과 대학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조

사가 필요하다.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4.8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Ahan과 Kong[14]의 연구에서는 4.72점이 나와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향상은 학교생

활 적응뿐 아니라 직업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복

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상태

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 또는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이는 Kim[16]의 연

구에서도 건강상태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보

였으며, Kim과 Jeon 그리고 Chae[29]의 연구에서도 건

강상태가 여대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

변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중재

개발 시 간호대학생의 건강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

은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r=-.315, p<.001)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Byun

과 Kim[6]의 연구에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

관적 행복감이 낮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과 불쾌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행복감 저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

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인지적

유연성이 정적 상관관계(r=.372, p<.001)에 있었다. 초

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Jin[30]에서도 인지적 유연

성이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

단

계

독립

변수

종속

변수
B SE β t p

Adj

R2

1
학업

스트레스

인지적

유연성
-.779 .099 -.502

-7.86

6
.000 .248

2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543 .120 -.315

-4.50

9
.000 .095

3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297 .135 -.172
-2.20

2
.029

.151
인지적

유연성
.316 .087 .285 3.640 .000

Sobel Test Z=-3.29(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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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정서를 잘 조절하고, 어

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대처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Jo과 Lim[31], 인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간

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인지적 유연성과 부적 상

관관계(r=-.502, p<.001)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유연성과의 관계를 확인

한 연구는 없었으나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Lee와 Choi [3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져 인지적 유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을 매

개로 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

다. 학업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

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지수와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보인 선행연구

Kim과 Lim[33]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점을

나타 내고 있으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긍정

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관적 행복감을 더 느

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매개역

할을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인지적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스트레

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유연성은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성격 개념에 비해 후천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

으므로 선행 연구인 Dennis 과 Vander Wal[18]결과 처

럼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관적 행복

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

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규명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와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76점 인지적 유연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51점,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4.83점으로 나타났다. 학

업 스트레스와 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행복감은 부적

상관관계, 인지적 유연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정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가 1개 대학의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

업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

다.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

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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